
10/09 미백악관 답변에 대한 성주, 김천 주민들의 항의 성명

미국은 한국사드배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백악관 온라인 서명 사이트인 ‘위더피플’에 7월 15일부터 시작된 한국사드배치철회청원 서명

이 지난 8월 10일에 성공적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한국인들이 영어로 된 사이트에서 서명

하고 이메일로 다시 인증까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성취해낸 것은 사드배치철회에 대한 한국민들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지난 7월 15일 백악관청원서명을 시작할 당시 사드배치 예정지로 발표되었던 성산포

대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25,000명의 성주 주민이 살고 있다. 9월 30일에 사드배치 예정지

를 변경하여 발표한 성주 롯데골프장 또한 그 북쪽 김천시에 14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원불

교의 성자 정산종사가 태어나고 구도를 한 성지가 지척에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에 사드를 배치한 사례가 있는지 백악관에 물었다. 괌의 앤더슨기

지 및 일본의 샤리키, 교가미사키 기지 모두 바다를 향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의 포트블리스 

기지 또한 사막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사드를 어디에 배치

하든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미백악관은 

일언반구의 대답도 없다. 이것이 미국이 동맹국의 국민을 대하는 방식인가? 

2016년 10월 9일 밤에, 미백악관은 한국 국방부와 미군당국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소리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사드가 북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고, 세계의 군사적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

환이며, 미국 군수회사의 재고처리를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거간꾼 미국의 횡포임을 우리 성주

와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성주군민들의 지혜로운 투쟁으로 성산포대에 배치하려던 사드기지를 일단 성주의 변방으로 

몰아내었다. 그러나 그 곳 또한 성주땅이고 성주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이므로 성주의 투쟁

은 결코 멈출 수 없다. 이제 김천시민들과 더불어 전국의 원불교도들이 사무여한의 각오로 떨

쳐 일어나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20일, 성주에서 100일째 촛불집회가 열리는 이 날에 우리

는 전국 100개의 지역에서 촛불이 밝혀지기를 소망한다. 이 날, 촛불이 밝혀지는 모든 곳에 

성주촛불이 달려가서 연대의 손을 내밀 것이다. 우리는 성주와 김천을 넘어서 평화를 염원하

는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사드배치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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